
석유협회 회장에 박종웅 전의원 내정

석유협회의 차기 회장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박종웅 전 한나라당 의원이 내정된 것으

로 알려졌다.

정유업계에 따르면, 최근 석유제품 가격 논란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오강현 현 회장

의 후임으로 3선 국회의원 출신의 박종웅 전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.

석유협회는 국내 정유기업들의 이익단체로, 회장은 정유4사 대표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다.

석유협회는 5월 중으로 정기총회를 열어 박종웅 전 의원을 제19대 회장으로 선출할 계획이다.

정유 관계자는 “석유협회 회장은 정부와 정유기업 사이를 조율하는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권과 친밀

한 관계인 박종웅 전 의원이 차기 회장으로 추천된 것으로 안다”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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